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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전통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대축제, 화합의 장 열려
- 8월 27일~28일 양일간, 흥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공연 -

 -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 개최, 신명난 공연으로 지친 시민들 위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27과 28일 이틀간 인천무형문화재 전

수교육관 야외공연장에서 ‘2022년 제2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’

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 사회 오정

해, 폐막식 사회 아나운서 최건용의 진행으로 펼쳐진다. 인천시 10개 

군‧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20개 단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‧전
문예술단체들의 공연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

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.

명인 출연진으로는 최종실(기산국악제전위원회 이사장), 박준영(국가

무형문화재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승교육사), 조한숙(국가무형문화재 

평택농악 전승교육사), 오은명(경기도 무형문화재 과천무동답교쇠놀이 

보유자), 서한우(천안시립풍물단 예술감독), 박은하(박은하 춤공간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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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), 강향란(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이수자), 유상호(국가무형문화

재 서도소리 이수자) 등이 참여해 전통예술의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

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.

공연은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,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 방

문하면 관람할 수 있다.

윤재석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

대에 설 기회를 잃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인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

보이고, 우리의 흥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공연으로 지친 시민들이 위

로 받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비가 올 경우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 풍류관에서 진행되며, 공

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(032-507-4379)로 문의하면 된다. 

<사진> 2021년 공연사진


